
화학경기 호조세 계속되는가!
1 9 9 4년이 마무리돼가는 현시점에서 1 9 9 5년의 화학경기를 점쳐볼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의 화학경기는 우리의 당초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최고의 호조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석유화학의 호황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석유화학의 호조는 곧바로 석유화학유도품 및 일반

화학의 경기에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호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석유화학의 호조만을 가지고 전체 화학산업이 호황을 누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석유화학이 화학산업 경기를 주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학산업 전부문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미

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전체경제의 상승세와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경기의 호조가 이어져야만 기초소재산업이라 할 수

있는 화학경기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 화학섬유·건축·전자·식품 등 화학제품 수요산업 경기의 호조여부에 따라 화학경

기가 호조로 가느냐 아니면 불황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올해는 대호황이 구가된 한 해였다고 평가해도 될 듯하다. 

그것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기가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호황세였고, 전자·건축·식품 등의 경

기도 나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미국경기의 상승을 바탕으로 세계경기가 되살아나고 중국·동남아의 각종 화학제품 수요가

급증해 일부제품은 공급이 부족,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9 5년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유럽경기마저 호황세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음미해 볼만한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주변여건이 개선되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주변여건의 유리한 점에만 기대고 너무 설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다. 

즉 국내 화학산업계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고 장기비젼을 제시하지 못한 채 주변여

건에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변여건에 따라 우리의 경기가 춤을 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심각한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9 9 5년에도 국내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화학경기 역시 올해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호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국내 화학산업계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냉철한 자기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경기나 주변국의 사정은 언제나 우리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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